일본의 관광 현황 보고서

21502829 영어영문학과 김찬형
일본을 한번 갔다 온 나는 주제가 흥미로워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여 관광 현황을 알고 싶었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서 같은 조원들과 도시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일본 전체적인 관광 현황을 조사하였다. 외국 관광객이 제일 많았던 시기는 2018 ~ 2019년도 였고 최고 관광객 수는 3000만명을 넘긴 수치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부터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국내여행객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코로나의 확진자수가 늘어남으로써 국내여행객마저 줄어들게 되었다.
 그 다음은 내가 조사한 도쿄에 대한 것이다.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센소지 절이다. 센소지 절은 도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유명하며 사계절내내 다른 분위기와 계절마다 다른 이벤트를 하며 사계절의 느낌이 다 다르다고 한다. 절까지 뻗어있는 도로에는 90여개의 상점이나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도쿄의 랜드마크이자 가장 유명한 도쿄타워이다. 1985년 완공 되었으며 333m의 높이를 자랑한다. 전망대는 1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600여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있는 후지산도 보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도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이다. 도쿄 디즈니랜드 역시 1985년에 개장했으며 총 7개의 테마랜드로 구성되어있다. 테마랜드마다 각각의 테마로 구성된 매점, 음식점, 놀이기구들이 있다. 디즈니랜드 안에 리조트와 호텔도 들어와 있어 숙박을 하며 바로 놀이공원으로 향할수 있다. 
 코로나 전의 도쿄엔 ( 2018년 ) 해외 관광객은 1429만명이 일본인 국내 여행객은 5억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일본이 공항을 막으면서 관광객의 수는 급감하였다. 국내 여행객이 늘어나는거 싶었지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국내 여행객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코로나로 인해 도쿄에 살던 사람들도 일자리 문제나 거주비의 부담감으로 도쿄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에서 다시 공항의 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며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오자 다시 관광객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21945460- 응웬 응옥 마이- 경영학과
1: 일본의 고도로서 세련된 문화와 미식 ,예쁜 시골 풍경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물이 가득한 교토다.교토시에는 매년 일본 전통문화 타방을 위해 이곳을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이 수백만 명씩 몰리다.
2: 교토 관광지
-교토부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사찰의 수가 2000개가 넘고 일본 국보의 약 20%, 중요 문화재의 약 14%가 교토 시내에 있다.
-교토 일대의 유적들 중 총 17곳이’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5,352만명으로 4년 만에 증가를 기록하였고, 관광소비액은 1조 2,367억엔으로 4년 연속 1조엔을 넘었다
-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886만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습니다.
​- 한편, 같은 날 관광통계를 발표한 교토부는 2019년 관광객수가 8,791만명(전년 대비 3.45% 증가)이고 교토시를 일본 최대의 관광도시 교토시가 발표한 관광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교토시를 방문한제외한 지역은 3,439만명(同 6.5% 증가)에 달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 교토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로 알려진 여행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 해 5천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오버 투어리즘’을 걱정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며 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교토의 유명 관광지 아라시야마 협의회는 “텅 비었어요” 마케팅을 펼치며 교토의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 교토 시내 호텔의 공실이 1000개 실이 넘었으며 1박에 약 2500원짜리 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70년 넘게 운영 중인 교토의 한 전통 숙박업소 대표는 “올해도 지금까지 매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10% 이하 밖에 안 돼요”라고 전하며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교토가 재정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하철이다. 교토의 지하철은 1997년 개통돼 시가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거품 경제기에 비싸게 지었지만 이용객 수가 현저히 적어 적자를 보고 있다. 교토시는 건설 당시 하루 승객 18만 명을 예상했는데요. 현재까지 18만 명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6: 일부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도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교토 관광 Navi”를 개설, 운영 하였다.
-교토 관광 Navi는 관광지의 혼잡도를 나타내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장소 시간의 분산을 꾀하다
-또한 밀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교토 자전거 관광＂을 적극 지원하다.


22290554 사노 미즈호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　고향　홋카이도를　소개하고　싶어던　거와　제가　일본에서는　관광학부라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홋카이도 정보, 홋카이도 관광지, 홋카이도 코로나 전후, 국내 여행 정보입니다.
먼저 홋카이도의 관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홋카이도의 관광 정보입니다. 먼저 일본 전체의 방일 의국인의 수는 3163만명입니다.　그중에 훗카이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9.8%로 한 300만명정도입니다.　이들이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훗카이도의 세계자연유산인 시레토코나 혹은 하코다테를 중심으로 있는 훗카이도 및 북도호쿠 지역의 조몬 유적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훗카이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수는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훗카이도의 관광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 축제는 삿포로에 많이 내리는 눈을 주제로 한 축제이며 삿포로 생각하면 눈을 떠올리게 만든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은 후라노 라벤더 밭입니다.　이 라벤더 밭은 7월에 가장 성수기로 훗카이도의 관광 명소중에서도 가장 인가 많은 장소입니다.　후라노 라벤더 밭은 7개의 밭이 있고 일본 최대의 라벤더 밭입니다.　이곳에는 연간 약 100만명은 방문객이 방문합니다.
　세번째는 노보리베츠 온천입니다．　노보리베츠의 온천의 시초는 1857년이며 총 9종류의 온천이 있으면 숙박뿐만 아니라 당일치기로 온천욕을 즐기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 노보리베츠 온천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자주찾는 관광지로 연간 400만명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세코입니다．니세코는 일본 훗카이도의 겨울 관광장소이며 특히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니세코에서는 내리는 눈은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전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니세코에서 내리는 눈을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차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 하기 전까지는 홋카이도는 국내 인기 관광지 1위, 그리고 지역 브렌드 1위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여행할 때 일본인 관광객은 음식을 중심으로 여행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자연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여행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는 주로 대만인, 중국인, 한국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 홋카이도 여행 할 때 시골이기 때문에 교통 기관이 적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후에의　대책를　소개하겠습니다．먼저　해외　여행　제한중은　자연，문화체험　액티비티를　제안하는 거．　그리고，서비스의　ＩＴ화　비접촉화를　추장하는 거．　그리고　해외　여행　재개　할 때는　유럽，　미국，호주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그리고，다양한　언어로　대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워크케이션의　제안입니다．이거는　ｉｃｔ를　써서　지방　등　평상시의　직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지역의　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전후의　차이입니다．
　
　

